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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
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한

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

에 방류할 것을 공식 결정했으며 이에 우리 의회는 즉각 철회를 촉구

한 바 있음

  ○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계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을 독단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현실화 하고 있음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 외교부, 원자력안전
위원회, 전국시구군의회,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

4. 결의문(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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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120만 울산시민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할 것을 공식 결정했으며, 이에 우리 의회는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최근 오염수 저장탱크의 만재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도쿄전력

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계획

대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23일,

24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

로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시찰단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

지 않을 것이라며 시찰단의 성격과 한계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미래 후손들의 운명을 책임질 막중

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평

가와 검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 중구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다음

과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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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
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
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

한다.

2023년 5월 17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